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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와 함께한 추수 감사절

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2020년, 숨 가쁘게 하루하루 

지내다 보니 어느 덧 12월을 맞이하게 되었다.  

백신이 개발되어 이제 곧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다

고 떠들썩하다.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만 하루 19만 5

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. 이런 와중

에 미 최대 명절, 추수 감사절이 도래했다. 미국 대륙 전

체가 들썩이는 때이다. 온 가족이 모여 즐기는 민속 명절

이다 보니 보건 당국이 아무리 여행금지를 권고해도 소

귀에 경읽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. CNN 방송에 따르면 지

난 20∼21일 미 전역에서 200만 4천200여 명이 항공기

로 여행길에 올랐다. 이는 지난 3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

된 이래 항공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이틀이었다고 한다.

가족들이 만나 함께하는 큰 명절인데, 코로나 바이러스 

때문에 위험하니 여행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? 

경고는 그저 경고에 불과했다.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과 

홍보를 했어야 했다. 아울러 항공기 이용자들에게 철저

한 검역을 하고 그들의 행선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환자 

발생 시에 대처해야 했다.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주 간단

한 방법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다. 그저 여행자들에게 자

가 격리만을 독려하고 있을 뿐이다.

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에서 LA를 찾았던 사람들은 한

결같이‘LA 공항에서 별다른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았

고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입국 수속을 받았다’고 했

다. 그러면서 한국 공항에서는 철저한 검역 절차를 밟아

야 하고 입국해서는 2주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

고 했다.

추수 감사절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감행할 만큼 미

국의 큰 명절이다. 우리 집도 한국 사는 첫째와 둘째를 빼

고 모처럼 미국 사는 식구들이 다 모였다.

그동안 미국에서 지낸 추수 감사절을 생각하노라니 만

감이 교차한다. 이민 생활을 하면서 거쳐간 모든 인연과 

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가득차 있다. 항상 

감사하며 살아야겠지만 정신없이 살다보면 감사한 마음

을 잊게 된다. 그나마 매년 11월에 들어서서 추수 감사절

이 다가오면 좀 차분히 생각해 보는 편이다. 추수 감사절

의 유래나 의미를 거론하려는 것은 아니다. 추수 감사절

은 일종의 연례쉼표라고 생각한다.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

의 삶을 잠깐 쉬어가면서 주변의 친지나 이웃들에게 감

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다. 앞만 보고 치닫는 가파른 

삶을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돌아보게 만드는 고마

운 절기이다.

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분

위기가 예년과 사뭇 다르다. 해마다 이맘때면 추수 감사

절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. 마켓이나 상점들도 절기에 맞

춰 풍성하게 단장을 하고 깊은 가을 추수 분위기를 연

출해 마음이 푸근했었다. 그런데 예년 같으면 할로윈이 

지나고부터 들리던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뜸하다. 각종 

언론매체들의 광고는 물론 상가나 업체들도 홍보를 거

의 하지 않고 있다. 과거 이맘때면 업소들 대부분이 크

리스마스 장식을 다 끝마쳤는데 12월이 코앞임에도 상

점들의 쇼윈도에는 전시해 놓은 크리스마스 선물용 상

품들이 보이지 않는다.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세일을 시

작했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. 오죽하면 10월

에서 그대로 12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닌가 느낄 정도였

는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당기려

는 마케팅 전략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.

여기저기 만발한 세일 속에 미리 사지 않으면 손해를 

볼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소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미

리 닥친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으로 밀려들어 가던 분위

기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. 지난해까지만 해도 얼마 없

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소비 분위기에 휩쓸리고, 또 돈이 

바닥난 사람들은 크레디트 카드에 의지해서라도 세태에 

묻어가는 분위기였다. 그러나 올해의 분위기는 지나치게 

조용하다. 쇼핑 분위기는커녕 앞으로 살아갈 걱정에 수

심만 가득하다. 경기는 어려워지고 민심은 더 흉흉해지지 

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.

바야흐로 감사의 계절이다. 부모님과 형제자매, 이웃, 가

까운 친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이다. 작은 물건

이라도 받는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성이 담긴 

선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넨다면 어떨까 

싶다.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

라고 생각한다.

감사하는 것은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다. 감사가 없는 삶

이나 생활은 공허하고 힘이 많이 든다. 지나치면 슬픔과 

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. 거창하게 

생각하지 않아도 된다. 주위의 모든 것을 둘러보고 내 자

신의 위치를 재점검하면서 큰 그림 속의 자신을 돌아볼 

때 감사는 저절로 따라 온다.

올해도 가족들과 함께 추수 감사절 상 앞에 모여 앉아 

감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다. 그것으로 족하

다.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깨닫게 된 여러 가지 소중한 

것들에도 감사하면서 하루 빨리 바이러스가 박멸되어 일

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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